
경축 2014 본당 친교의 날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마치면서

공지사항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1 (전 스테파노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연령회  0433 067 456 (김인섭 야곱)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 요셉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홍 야고보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정영수 요한

7 지구장 박재혁 헨리코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The Korean Martyrs and St. Stanislaus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

  $ 3,090.65 

교무금 

 $ 15,480.05 

감사헌금

 $ 890

기타

 $ 3,500

지출

 $ 12,231.72 

누적잔액

 $ 40,362.57

미사 참례수

1,804명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30    봉헌: 512, 221    성체: 157, 165, 166    파견: 소공동체의 노래

제 1독서   민수 21,4ㄴ-9      제 2독서   필리 2,6-11      복음   요한 3,13-17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14 / 9월 01 지구   ■ 21, 28 / 9월 02 지구  ■ 5, 12 / 10월 03 지구  ■ 19,26 / 10월 04 지구 

■ 전례 , 커피, 청소  9:00 am ■ 미사중 10:30 am

지구장, 사목위원 연석회의

- 일시: 9월 14일(주일) 12:00pm, 미카엘방

시티 공동체 예비자 교리 모집

- 첫 모임 : 9월 14일(주일) 3:30pm, St. Peter Julian 성당

- 교리문의: 노호영 미카엘 신부, 윤 바오로 수녀

가자지구의 Christian Community를 위한 특별헌금

- 일시: 9월 14일(주일)

- 마련된 봉헌함에 봉헌 부탁드립니다.

병자 영성체

- 일시: 9월 17일(수)

은빛대학 Term III 종강

- 일시: 9월 18일(목)

- Term IV 개강: 10월 16일(목)

꾸리아

- 일시: 9월 20일(토)

프란치스코회 소공동체 모임

- 일시: 9월 28일(주일)  12:30pm, 가브리엘방

- 대상: 8월 17일 혼인교리 수료자

성모회, 마리아회 피정

- 일시: 10월 3일(금) - 4일(토)

- 장소: St. Joseph’s Spirituality Education Centre

자모회 피정

- 일시: 10월 10일(금) - 11일(토)

- 장소: Peter Canisius House (Pymble)

- 신청접수: 9월 둘째주까지 선착순 마감

꽃꽃이 강좌

- 일시: 10월 10일(금) 12시 첫모임

- 신청접수, 접수비: 주일미사 후 성당 앞, $10

- 문의: 0400 220 624 / 0421 572 655

- 대상: 성전 꽃꽃이와 꽃꽃이 관심있으신 분

단체모임

- 9월 14일(주일): 연령회/울뜨레아/전례해설단/쌍뚜스

- 9월 19일(금): 방송실

본당 친교의날 협찬 접수 받습니다.

- 접수처: 본당 사무실 앞, 사무실

본당 친교의 날 (9월 21일(주일)) 미사시간 안내

- 9월 20일(토): 7:30pm 특전미사

- 9월 21일(주일)-본당: 7:00am, 5:30pm(영어)

- 9월 21일(주일)-행사장: 10:00am, Newington Reserve

*토요일 4:00pm, 5:30pm 미사 없습니다.

*토요일 어린이, 중고등부 미사가 없는 관계로 석식판매 없습니다.

본당 친교의 날 버스 운행안내

- 캠시:  9:20am 1, 2호차. 픽업 장소 동일

- 이스트우드:  9:20am 3호차. 픽업 장소 동일

- 리드컴:  9:15am, 9:40am 4호차. 픽업 장소 동일

- 리드컴에서는 버스외 레지오 차량 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행사 후: 지역마다 같은 차량이 픽업한 장소에 내려드립니다.

2014년 본당 골프대회 접수

- 일시: 10월 6일(월), 노동절

- 장소: 스트라스필드 골프클럽

- 접수장소: 각 지구장님/각 단체장님/사무실

- 대상: 신자 / 예비자 / 쉬는 교우

 .

2015년 달력광고 후원접수

- 장소: 사무실 ($400+GST)

양업회 임원 선출

- 회장: 이기철 알렉스 / 부회장: 김영체 베르나르도 / 

   총무: 황인국 요셉 / 재무: 이도용 야고보

그림을 찾습니다.

- 제목: 올리브동산의 예수 (150cm x 90cm)

- 제보: 사무실

 추석 감사예물: $11,981.10

오늘의 중식 메뉴

소고기 배춧국 (마리아회)

사도요한



공동체 소식 살아 숨쉬는 공동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9,23) 

▶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교는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루카9,26)

▶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국 순교자 중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순교자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그 외 성경 구절

▶ 위 성경 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옵니까(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9월 21일 복음 나누기  /  루카 9,23-26

질문 묵상

   1934년에 처음 발행한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은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들을 320개의 문답형식으로 엮어서 만든 

교리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이고,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입니다. 

이 문답은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느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보편교회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며, 100년이 넘는 혹독한 박해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던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은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24위의 순교 

복자가 탄생하였습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순교” 항목(8권 5156쪽)에서 언급한 

순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종합해 보면, 신앙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으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조선 시대에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망으로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처절한 박해의 

시련 앞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하느님의 은총이며 무상 

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인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 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이 땅의 신앙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 

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직장직종 전담사제 김대건 베드로

금주 성경 읽기

주일토금목수화월

잠언

16-19

잠언

20-22

잠언

23-27

잠언

28-31

코헬

1-3

코헬

4-7

코헬

8-12

소공동체 봉사자 파견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한글학교 사생대회

깐따빌레 피정


